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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격한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동으

로 가족 내 돌봄 자원의 감소현상이 현저해지면

서 노인 돌봄은 사회적 분담의 과제로 바뀌었다

[1]. 과거에는 노인 돌봄이 당연히 가족구성원의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 및� 환자안전지식이� 환자안전

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세영1*,� 노인선2

1기독간호대학교�간호학과
2조선대학교�간호학과�박사수료

The� Effects� of�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and� Patient�

Safety� Knowledge� on� Patient� Safety� Activities� of�

Chinese-Korean� Caregivers

Se-Young� Kim1*,� In-Sun� No2

1Department� of� Nursing,�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2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요약 � � � 본� 연구는�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지식이� 환자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위한� 조사연구로�대상자는�중국간병인� 102명이었다.� 환자안전문화인식의�평균점수는� 3.25점,�

환자안전지식� 평균� 3.10점,� 환자안전활동� 평균� 3.39점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한국어� 말하

기� 능력은�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인자로,� 환자안전활동� 변인을� 45.8%� 설명하였

다.� 본� 연구는�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해서� 환자안전문화인식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한국

어� 말하기�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와� 노인요양병원� 돌

봄�서비스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한�기초자료로�제공할�수�있을�것이다.

Abstract � � �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and� patient� safety� knowledge� on� patient� safety� activities� of� Chinese-Korean�

caregivers.� A� convenience� sample� of� 102� Chinese-Korean� caregivers� were� recruited.�

Factors� influencing� Chinese� Korean� caregivers’� patient� safety� activities� included�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and� Korean� speaking� ability.� These� variables� explained� 45.8%�

of� the� variance� in� patient� safety� activit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and� to� develop� some� program� to� enhance�

their� speaking� skills� in� order� to� improve� Chinese� Korean� caregivers’� patient� safet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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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이었지만 이제는 가족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가 함께 돌봄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

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하였

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

충하면서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과 함께 노인

들에게 있어 노인요양관련 시설은 ‘가야만 하는

곳’이면서 ‘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으로

인식[1]되는 변화를 가져왔고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노인요양기관 이용률의 증가와[2] 함께,

노인돌봄인력의 수요와 전문성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3].

중국동포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좀 더 익숙한 특수한 외국

인 으로 노인돌봄영역의 일에 종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4]. 내국인의 노인돌봄 기피현상으로

내국인 간병 인력은 전체 간병 인력의 20-30%

에 불과하며[5], 중국동포 간병인을 비롯한 외국

인 간병 인력을 투입하여 간병 인력의 부족현상

을 해결하고 있다. 중국동포 간병인은 다른 외

국인 집단에 비해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고, 중

국동포가 한국에서 찾는 일자리 중 노인 돌봄

영역이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자격조건이 까다롭

지 않아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4]. 더구나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의무적

으로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취업이 좀 더 용이

하다. 그러나 노인돌봄인력으로서의 중국동포의

한계를 살펴보면, 중국동포의 한국어 구사가 국

내에서 용이한 적응기제로만 작용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6]. 중국동

포 간병인의 언어, 정서 및 문화적 차이가 간병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오기도 하며[7], 이런

문제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

다. 실제로 간병인은 특별한 교육과정이 없이

간병협회 등에의 간단한 가입만으로 활동이 가

능하기 때문에, 중국동포 간병인은 기술과 지식

이 부족한 상태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

로 낙상, 욕창,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가지 문

제들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8]. 최근 중국동포

간병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서비스의

질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7].

노인요양병원은 다양한 간호행위가 간병 인력

에게 위임되어 간병활동과 관련한 환자안전문제

발생의 여지가 높다[9]. 노인요양병원의 환자는

급성기 환자와는 다르게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이 제한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속

적인 간호가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노인요양병

원의 환자 안전은 급성기 병원 현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10]. 고령이 대부분인 요양병원의

환자안전사고 관련요인은 통증이나 관절기능의

제한, 심장질환 등의 환자요인이 크다[11]. 따라

서 노인요양병원은 환자 대부분이 간병인의 도

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간병인이 환자와의 잦은

접촉을 유발하는 침상이동, 조기이상, 목욕 및

세발 등 간호 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9]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이다. 최근 정부는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건강관리 과정에서

의료관련 불필요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

로 감소시키기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 등 환자안

전을 중요시하고 있지만[12], 간병인의 환자안전

활동 등에 관한 연구[8][11]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다.

환자안전문화인식은 부서 내 안전문화, 병원

의 안전문화 및 안전성과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을 의미한다[13]. 그리고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

인 노력이 환자안전문화인식이며, 환자안전문화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킨다[14]. 환자안전지식 수준은 환자를 치

료하거나 간호함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지식정도를 의미한다[15].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요양병원 간호사는

간병인을 포함한 간호보조 인력의 교육체계 부

재와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6]. 이러

한 현실은 간병 인력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나 지식이 부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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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환자안전활동

은 의료전달 과정 중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상

해 등 해로운 결과를 피하거나 예방하는 모든

활동이다[17]. Jeong의 연구[18]는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간호활동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환자안전문화인식이 환자안전간

호활동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환자안

전문화조성을 위한 병원 내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만, 환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로 돌봄을 제

공하고 있는 간병 인력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안전을 위한 병원 내의 활동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 간병인은 환자의 일상생

활에 밀접한 접촉이 필요한 간병서비스 제공과

간호사의 업무지시와 감독 하에 환자안전을 위

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8] 환자안전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와 관

련한 노인요양병원의 환자안전사고는 빈번하게

발생[10]하고 있다.

의료기관인증제와 환자안전법 등 의료인의 환

자안전교육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환

자의 일상생활 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간병인에

대한 안전사고와 감염문제 등의 교육이 필요함

에도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은 체계적이지 않

고 매우 미흡한 상태[19]이다. 특히 중국동포 간

병인은 한국인과 유사한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

구하고 표현과 사고방식의 차이 등[7]으로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별도의

교육규정과 시험조차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자안

전을 위한 역할수행이 낮게 나타날 우려가 있

다. 환자안전을 지키고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

해서는 요양병원의 주돌봄 인력이 되고 있는 중

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중국동포 간병인

에 대한 환자안전문화인식 및 지식 그리고 환자

안전활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환자안전활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일이 시급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간병인의 문제 중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

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환자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 제시를

통해 양질의 환자안전활동으로 노인요양병원 돌

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

식, 환자안전지식이 환자안전활동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자안전문화인식, 환

자안전지식 및 환자안전활동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과

환자안전활동 간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국동포 간병인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 환자안전활동 정도

및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환자안전활

동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을 묻는 9개의 문항과 환자안전문화인식

관련 36문항, 환자안전지식 7문항, 환자안전활동

29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2.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 결과[8][20]를 토대로

성별, 연령, 학력, 한국어 말하기 능력, 한국어

읽기와 쓰기 능력, 간병 형태, 간병 경력, 환자

안전교육 경험 여부, 환자안전사고 경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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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의

측정을 위해 3개의 개방형 질문을 준비하였고,

정확하고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면 ‘상’, 정확

하면 ‘중’, 알아듣기 불편한 경우는 ‘하’로 점수

를 산정하였다. 한국어 읽기와 쓰기 능력의 측

정은 설문지란에 본인의 이름과 동의내용을 스

스로 읽고 쓰도록 하고, 매우 정확한 경우 ‘상’,

50% 이상 정확은 ‘중’, 거의 틀리거나 쓰지 못

하면 ‘하’로 점수를 산정하였다.

2.2.1� 환자안전문화인식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은 Yoon 등[21]이

개발한 도구를 승인받은 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본 도구는 총 3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문

화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이었고 본 연구

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7

이었다.

2.2.2� 환자안전지식

환자안전지식은 Probst와 Brubaker [22]가 개

발한 3개 문항과 Neal 등[23]의 안전실무와 지

침에 대한 지식 4개 문항을 Jeong [15]이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g [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2.2.3� 환자안전활동

환자안전활동은 Park [18]이 개발한 안전간호

활동 도구를 Jeong [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승인받은 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9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

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활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g [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였고 본 연구에

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7이

었다.

2.3�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 광역시와 전라남·북도

지역의 11개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중국동

포 간병인으로 102명을 다음의 선정 기준에 의

하여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본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중국동포 간병인을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했으며, 선행문헌[24]을 근거로 다

중회귀 분석을 위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15,

검정력=.95, 유의수준=.05를 적용하여 산출한 표

본크기는 89명이 적절하여, 탈락의 가능성을 고

려한 10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불

성실하게 응답한 3부을 제외하고 10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11개의 요양병원

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부나 수간호사에게 연구

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허락을 받았다.

중국동포 간병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자료는 연구자와 2명의 보조인력

이 직접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는 2019년 9월 C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심의번호:

***-2019-7-1)을 받은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비

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으며 연구 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는 언제라도 참여를 거절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중국동포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익명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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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말하기능력과 읽기와 쓰기능력이 ‘하’인

대상자는 연구자가 설명하면서 설문지를 작성하

였다. 한국어 능력 측정에서 측정자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모의측정을 실시하였고, 처음 3명

의 대상자에 대하여 연구자와 보조 인력이 함께

설문에 참여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

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자안전문화인식, 환

자안전지식 및 환자안전활동 정도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3)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

및 환자안전활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s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입력(enter)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

다. 대상자는 총 102명으로 여성 88명(86.3%),남

성 14명(13.7%)이었다. 평균연령은 60.5세로, 60

대가 64명(62.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이상과 중졸이 각각 38명(37.3%)이었고, 초

졸 이하는 26명으로 25.4%를 차지하였다. 한국

어 말하기 능력은 ‘상’ 50명(49.0%)이었고 ‘중’

40명(39.2%), ‘하’ 12명(11.8)%로 나타났고, 한국

어 읽기와 쓰기 능력은 ‘상’ 40명(39.2%)이었고

‘중’ 42명(41.2%), ‘하’ 20명(19.6%)이었다. 간병

형태는 1명의 간병인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형

태인 공동간병이 9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 간병경력은 57.6개월로 12개월 미만이 10

명인 9.8%였고 13개월∼36개월 22명(21.6%), 37

개월∼60개월 경력은 40명(39.2%)이었으며, 61

개월 이상의 경력도 30명인 29.4%였다. 안전교

육경험에서 대상자의 78.4%인 80명이 안전교육

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22명은 경험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경험의 경우 20명

(19.6%)이 사고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3.2�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 및� 환자안

전활동� 정도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 및

환자안전활동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환자안전문화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5점±0.55이었고 2.28점에서 4.78점의 범

위이었다. 대상자의 환자안전지식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0점으로 최소 1.71점에서 최대 5

점까지 나타났다. 환자안전활동의 범위는 2.10에

서 5점까지 측정되었으며 평균점수는 3.39점으

로 나타났다.

[Table� 1]� Degree� of�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Patient� Safety� Knowledge� and� Patient�

Safety� Activities� �

[표� 1]�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과� 환자안전활동�

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차이는 [Table 2]과 같다.

학력(F=12.10, p<.001), 말하기능력(F=22.08,

p<.001), 읽기와 쓰기능력(F=7.10, p=.001), 간병

Variables M±SD Range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3.25±0.55 2.28~4.78

Patient� safety� knowledge 3.10±0.63 1.71~5.00

Patient� safety� activities� 3.39±0.74 2.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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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t=-2.55, p=.012), 간병경력(F=11.20,

p<.001), 환자안전사고 경험유무(t=2.19, p=.031)

에 따라 환자안전활동 정도가 통계적으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학력의

경우는 초졸 이하가 중졸보다(p=.05), 중졸보다

고졸 이상(p<.001)이 환자안전활동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말하기능력과 읽기와 쓰기능력은

‘상’이, 간병경력은 61개월 이상이 환자안전활동

의 정도가 높았다. 간병형태에서는 개인간병이

공동간병의 경우보다 환자안전활동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s� in� Patient� Safety� Activities�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 � � � � � � � � � �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차이

3.4�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과� 환자안

전활동과의� 상관관계

환자안전문화인식은 환자안전지식과 상관관계

(r=.765, p<.001)를 나타내었고 환자안전활동은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518, p<.001), 환자안전지식도 환자안전활동

과 상관관계(r=.51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중 환자안전문화인식이 환자안전지

식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Humanistic�

Knowledge,� Empathy� Ability� and� Cultural�

Competence�

[표� 3]�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과� 환자안전활동

의� 상관관계� � � � � � � �

3.5� 대상자의�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변수인 환자

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과 일반적 특성 중

환자안전활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 학력, 한국어 말하기 능력, 한국어 읽기와

쓰기 능력, 간병형태, 간병경력, 사고경험을 독

립변수로 투입하여 입력방법을 이용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일반적 특성 변수

중 학력, 한국어 말하기 능력, 한국어 읽기와 쓰

기 능력, 간병형태, 간병경력, 사고경험에 대하

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표준화 잔차의 도표

를 통해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 가정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

량이 1.415 이어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값

은 0.148-0.771로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

� � Variables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Patient�
safety

knowledg
e

Patient�
safety

activities�

r� (p) r� (p) r� (p)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1.00

Patient� safety�

knowledge

.765

(<.001)
1.00

Patient� safety�

activities�

.518

(<.001)

.519

(<.001)
1.00

Variables Categories n(%)

Patient� safety�
activities�

M±SD T/F� (p)

Gender
Male 14� (13.7) 3.51±0.85

0.64�

(.523)Female 88� (86.3) 3.37±0.72

Age� (Year)
41-49a 4� (3.9) 3.06±1.07

0.91�

(.407)
50-59b 34� (33.3) 3.30±0.91

60-69c 64� (62.8) 3.46±0.59

Education� level
≥Primary� schoola 26� (25.4) 3.77±0.61

12.10�

(<.001)

b<a,c

Middle� schoolb 38� (37.3) 3.00±0.49

≤High� schoolc 38� (37.3) 3.75±0.80

Korean� speaking
ability

Higha 50� (49.0) 3.71±0.63
22.08�

(<.001)

c<b<a

Middleb 40� (39.2) 3.25±0.54

Lowc 12� (11.8) 2.46±0.67

Korean� reading� &�
writing� ability

Higha 40� (39.2) 3.63±0.63
7.10�

(.001)

c<a,b

Middleb 42� (41.2) 3.44±0.71

Lowc 20� (19.6) 2.77±0.64

Type� of� caring
Mutual� care 94� (92.2) 3.34±0.71 -2.55�

(.012)Personal� care 8� (7.8) 4.00±0.74

Work� experiences

(month)

≥12a 10� (9.8) 2.42±0.58

11.20

(<.001)

a<b<c<d

13-36b 22� (21.6) 3.40±0.55

37-60c 40� (39.2) 3.52±0.67

≤61d 30� (29.4) 3.54±0.77

Experiences� in� patient
safety� education

Yes 80� (78.4) 3.44±0.71

1.33(.188)

No 22� (21.6) 3.20±0.81

Experiences� of� patient
safety� incidents

Yes 20� (19.6) 3.71±0.61
2.19�

(.031)No 82� (80.4) 3.3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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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요인은 1.297-6.766으로 10 미만으로 나타

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였다. 대상자의 환자안전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환자안전문화인식(β

=0.23, p=.037), 환자안전문화지식(β=0.31,

p=.013), 학력(β=-0.32, p<.001), 말하기능력(β

=-0.35, p=.008)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안전활동

에 대한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지식, 학력,

말하기능력이 58.1%로 설명되었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Patient� Safety�

Activities� � � � � � � � � � � � � � � � � � � � � �

[표� 4]� 환자안전활동의� 영향� 요인

*reference� group.� education� level;≤high� school,� Korean�

speaking� ability;high

4.� 논의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60대가 52.0%인 64

명, 50대가 33.3% 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0.5

세로 고령인 간병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국동포 간병인을 포함한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연구[9]의 연령대와 거의 비슷한 결과였다.

그러나 한국인 간병인 대상의 연구[25]에서 평

균연령이 56.5세인 결과보다 다소 높은 연령군

인 것으로 나타나 중국동포 간병인의 나이를 고

려한 간병자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

고 있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 ‘하’ 11.8%, 읽기

와 쓰기 능력 ‘하’가 19.6%로 나타나 의사소통

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병업무가 진행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상자의 대부분인

92%의 대상자가 공동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간

병인 1명당 6-15명의 환자를 돌보는 간병 인력

의 의사소통 문제는 돌봄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

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정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25점, 환자안

전지식 정도는 평균 3.10점이었고 환자안전활동

의 평균점수는 3.39점이었다. 이 결과는 한국인

과의 비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동포 간병

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점수는 요양보호사가 대

부분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환자안전문화 인

식 3.90점[26]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환자

안전활동의 경우에도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 환

자안전활동 점수인 4.10점[27]에 비해 낮은 점수

를 나타냈으며 간병인의 환자안전지식은 찾아볼

수 없어 비교를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 대상자인 중국동포 간병인

의 낮은 평균점수는, 인력수급에만 급급하여 간

병인력 확장을 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때문에 자

격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그들을 유입하고 관리

를 소홀히 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24시간 환자와 함께 하는 간병인의 환자안

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지식, 환자안전활동의 부

족은 환자안전과 생명이 직결될 수 있으므로 향

상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력, 말하기 능력,

읽기와 쓰기 능력, 간병형태, 간병경력, 사고경

험은 환자안전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Kang 등[27]은 간호보조인력의 학력이 높을

수록 높은 환자안전활동 점수를 보인다고 하였

고, Park 등[28]은 학력이 높을수록, 병원 경력

이 오래될수록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였다.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

전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환자안전사

고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환자안전활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는 환자안전사고 경험이 없

는 경우 환자안전활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연구

[8]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영향

요인은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문화지식, 학

력, 한국어 말하기능력으로 확인되었다. 환자안

전문화인식이 높을수록 환자안전활동을 잘 수행

Variables B ß t p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0.31 0.23 2.12 .037

Patient� safety� knowledge� 0.37 0.31 2.54 .01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0.48 -0.32 -3.77 <.001

Korean� speaking� ability� (middle) -0.52 -0.35 -2.72 .008

R=0.80,� R2=0.64,� Adjusted� R2=0.581,� F=11.7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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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인간

의 사회적 실천과 실천적 욕구인 인식이 환자안

전활동을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제어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임을 시사하고 있다.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활동

이 증가한 Jeong [8]의 연구와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Lee 등[29]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높이기 위해 환자 안전문

화에 대한 지각 향상과 환자안전문화인식 강화

노력이 필요한데, 안전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안

전간호지각은 높아진다[29]. 따라서 중국동포 간

병인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프

로그램 운영 등 환자안전문화인식역량 향상 방

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지식이 환자안전활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간호대학생

의 환자안전지식이 환자안전활동의 영향요인으

로 나타난 연구[30]와 유의한 결과였지만, 간병

인의 지식정도가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Kang 등[27]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였

다. 환자안전인식과 환자안전지식이 모두 환자

안전활동에 영향이 있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

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은

지식 전달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활동과 경험

을 포함한 교육으로 인식의 전환을 기초로 한

환자안전문화지식 정도를 높여나가는 전략이 필

요함을 보여주었다.

대상자의 학력이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자안전활동은 중학교

를 졸업한 대상자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대

상자에서 유의하게 높은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중국동포 간병인의 한국어 말하기능력은, ‘중’

수준의 말하기 능력을 가진 대상자보다 ‘상’ 수

준의 대상자가 환자안전활동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이 있었다. 현재 중국동포간병인은 국내 간

병인력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주인력에

대한 교육과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인력에

대한 별다른 규제와 기준이 없이도 간병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4]. 본 연구 과정에서 만난 중

국동포간병인들은 학력이나 한국어 말하기 능력

정도와 무관하게 환자간병활동을 하고 있었지

만, 중국동포간병인의 학력과 한국어 말하기능

력 수준이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학력과 한국어 말하기

능력 수준이 낮은 중국동포간병인의 활동이 환

자 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

음을 알리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양

병원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간병인 자격증도 구직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중국동포의 일자리의 진입장벽이 낮은

영역이다[4]. 이런 구조는 앞으로 이주인력이 간

병인력으로 더 유입될 가능성이 큰 구조임을 의

미하므로[4] 환자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의사소

통능력, 학력 등 기본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Song [20]의 연구에서도 중국동포

간병인의 돌봄 서비스가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

지고 있어 긴밀한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어려움

을 언급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 및 자

격기준의 부재는 환자안전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인 동포를 중심으로 한 외

국인 간병인 유입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중국동포 간병인의 말하기 능력을 포

함한 법적 기준은 안전한 돌봄을 위한 필수요소

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자격조건 수립과 중국동

포 간병인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향상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함께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비 및 인력

을 갖추고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보건의료인으로서 간병 인력을 지도·감독

해야 하는 간호사는 환자안전을 위해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지식, 인식, 활동에 대한 전반

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이 대부분인 요양병원에서 대상자와 간병인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소통의 문제 또한 환자안

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문화적 특성을 고

려한 효과적인 교육 및 전략적 관리가 요구된

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간호사가 이에 대한 지

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정기적인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환자안전활동 수행능력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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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

원에서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 및

환자안전지식이 환자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이므로 특정 외국인에게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 소재하

는 노인요양병원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중국동포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중국

동포 간병인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어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며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환자안전지식이 환자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 제시와 노

인요양병원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

안전지식과 환자안전활동의 정도는 한국인 간병

인이나 요양보호사, 간호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

다. 또한 중국동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

전문화지식, 학력, 한국어 말하기능력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지식

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함을 보

여주고 있으며, 학력과 말하기능력의 기준을 제

도화하여 환자안전활동 정도를 높일 방안 마련

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중국동포 간병

인의 특성을 고려한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

전지식 강화를 위한 연구와 의사소통 능력강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G시

및 전라남북도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중국동포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타 도시 및

요양원에 근무하는 중국동포 간병인과 외국인

간병인의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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